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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With the widespread adoption of SNS platforms,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in the fashion and beauty industry must understand how individuals portray themselves on these platforms.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12 participants, this study examined the SNS usage behaviors of Generation Z and how these individuals express their appearance on these platforms. The motivation of Generation Z for SNS usage can be categorized into self-promotion, self-expression, life-streaming, socializing, and knowledge-sharing. In addition, their SNS usage patterns vary according to the available functions. These patterns ar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sharing ephemeral posts using “Story” functions, organizing archives through feeds or bulletin boards, and interacting with others through comments or hashtags. When expressing their appearance on SNS, most participants utilize photo correction tools rather than posting their unaltered appearance. Specifically, the appearance expression on SNS can be classified into four types: active photo correction for significant modification, minimal correction for a natural appearance, an unaltered reality, and indirect expression. This study also found that appearance expression varies according to the motivations for SNS usage. For example, those with self-promotion motives actively manage and share their ideal appearance through feeds or bulletin boards. In contrast, those with life-streaming motives tend to record their daily lives naturally and effortlessly using the Story feature. Socializing and knowledge-sharing motives are closely linked to SNS communication functions, with significant interactions occurring through hashtags and direct messages. These results help better understand how Generation Z’s SNS usage affects their self-identity and perception of app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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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현대사회는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가 등장하고 발전해 왔다. SNS는 소셜미디어의 일종으로, 온라인에서 개방된 공적 공간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다른 이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을 공적 공간에서 타인에게 알리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Lee 2018). SNS에서는 동영상 및 사진 촬영, 게시물 공유, 해시태그 사용, 사용자 계정 팔로우, 댓글 작성, 이미지 보정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자기 모습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시각적 콘텐츠는 텍스트보다 사용자에게 즉각적이고 직관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MZ세대 사이에서 인스타그램과 같은 이미지 기반 SNS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한 장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사용자는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나 활동을 ‘인증샷’으로 남기며, 해시태그를 통해 게시된 콘텐츠를 통해 타인과 소통할 수 있다. 이러한 SNS 기능들은 사용자가 관심 있는 분야나 타인과의 관련성을 공적으로 나타내고, 널리 노출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기회를 제공한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SNS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한 현재, SNS 사용 동기와 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SNS 사용 동기를 주로 정보적 동기와 유희적 동기(Heo & Lee 2020), 그리고 지인과의 교류 및 공통 관심사 공유(Ko 2018)와 관련된 사회적 동기로 구분해 왔다. 이처럼 다양한 관점에서 SNS 사용 동기를 탐색하고 있지만, 타인의 시선과 반응을 의식하며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SNS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자기표현 동기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하다. 자기표현은 긍정적인 인상을 타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인상 관리의 일환으로 주로 이루어진다. 인상 관리에서 외모는 중요한 요소로, 외모를 통해 타인과 구분되고 다양한 의사결정 및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Johnson & Lennon 1999).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SNS 이용이 오프라인에서의 자기표현 혹은 외모관리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집중되어 있으며(Jeon et al. 2020; Lee & Kim 2020), SNS 상에서 개인의 외모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SNS에서 패션 제품을 노출하기 위한 셀카 행동(Kim et al. 2017), 자신의 외적 특성을 사진이나 비디오를 통해 SNS에 드러내는 행동을 다룬 연구(Mehdizadeh 2010; Ahn & Kim 2016)가 진행되었으나, 온라인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여 사진을 보정하거나 수정하여 가상의 외모를 드러내는 것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SNS에서 나타나는 이상화된 외모 표현은 개인의 자아정체성 형성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SNS 주 이용자인 Z세대를 중심으로, SNS에서 나타나는 외모표현방식의 양상과 그와 관련된 SNS 이용 행동을 탐색하고자 한다.

      Z세대는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독특한 특징을 보이며, SNS를 통해 외모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이들은 SNS를 통해 다른 사용자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며, 외모를 통해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들이 SNS를 사용하는 이유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나타나는 행동 패턴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MZ세대를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여 연구를 진행해 왔지만, M세대와 Z세대는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다. M세대는 높은 구매력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며, 자유롭고 가치지향적인 소비를 하는 반면, Z세대는 미래 소비시장의 선두 주자로서 간접적인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광고보다는 1인 방송 콘텐츠의 영향을 받고,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Nam & Nam 2022). M세대가 높은 구매력을 지닌 대표적인 세대로 여겨지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미래 소비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Z세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SNS 이용 행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여, Z세대의 SNS 이용 동기를 자기표현 관점에서 탐색하고, 이들이 SNS에서 외모를 드러내는 방식과의 관련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Z세대의 고유한 SNS 이용 행태를 이해하고, 이들의 자기표현이 외모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Z세대의 특성
        세대(Generation)는 ‘공통의 체험을 토대로 공통의 의식과 풍속을 발달시키는 일정한 범위의 연령층’을 의미한다.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공통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다. 이와 달리, 서로 다른 세대는 특정 이슈나 대상에 대한 판단과 가치관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Shon et al. 2021). Nam & Nam(2022)은 세대를 코호트적 관점에서 유사한 경험과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구분하여 베이비붐세대, X세대, M세대, Z세대로 구분하였다. 특히, M세대와 Z세대를 함께 지칭하는 MZ세대는 기업과 마케팅 분야에서 중요한 집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은 이전 세대와 차별화된 취향, 언어, 가치관을 지니며,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로도 불린다(Shon et al. 2021). 특히 Z세대는 M세대보다 더 개인주의적이며 자기중심적인 특성이 두드러진다. Z세대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풍요로움을 물려받아 높은 구매력을 지니며, 외모 치장에 대한 관심도 또한 크다. 이들은 부모의 소비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며, 비교적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외모를 인생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 뷰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인다(Kim 2020). Z세대가 새로운 소비 권력층으로 성장함에 따라 기업들은 이들의 소비패턴과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Z세대의 독특한 소비 습관과 가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 이들의 소비 가치와 관련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구에서는 Z세대나 대학생들이 미디어에 익숙하며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외모 관리 관련 정보를 얻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Oh 2018; Kim 2020),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 SNS 상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드러내는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Z세대의 디지털 네이티브 특성을 반영하여, SNS 공간에서 Z세대의 외모를 중심으로 한 자기표현 행동을 탐색하고자 한다.

      

      
        2. SNS 이용행동
        SNS 이용행동은 사용자가 SNS에서 보이는 행동 특성을 의미하며, 정보 탐색, 콘텐츠 생산 및 공유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Oh(2017)는 SNS 이용행동을 불특정 다수와의 관계를 맺으며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행위로 정의하였으며, Jeon et al.(2020)은 여대생의 SNS 뷰티 콘텐츠 이용행동을 조사하기 위해 SNS 이용시간과 팔로우하는 계정의 수, 그리고 계정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Goo et al.(2012)은 SNS 이용행동을 콘텐츠를 생산하는 행위와 이를 수용하는 행위로 구분하고, Kang & Kim(2019)은 이를 더욱 세분화하여 생산행동, 확산행동, 확인행동, 수용행동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SNS 이용행동 관련 연구의 흐름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SNS에서 생성되고 공유되는 콘텐츠에 집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Jeon et al.(2020)은 SNS에서의 뷰티 콘텐츠 이용이 여대생들의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였다. Lee & Kim(2020)의 연구에서도 SNS에서 나타난 뷰티정보가 여대생들의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한 바 있다. 이 외에도 SNS 콘텐츠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혹은 SNS 이용이 특정 콘텐츠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SNS 이용자의 심리적 특성에 집중하여 개인의 내적 성향이 SNS 이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Kang & Kim(2019)은 청소년의 자기애 성향이 SNS에서의 게시, 공유, 안심추구 및 스크롤링 행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하였으며, Goo et al.(2012)은 지배성향과 자기표현성이 콘텐츠 생산과 수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용자의 심리적 특성이 SNS 이용 패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셋째, SNS 과사용, 중독 등과 같이 SNS 이용자가 겪는 문제를 다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Ryu & Lee(2018)는 대학생 소비자가 경험하는 SNS 피로감이 지속적인 SNS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으며, Lee et al.(2016)은 청소년들의 SNS 이용 문제와 그로 인한 소비자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SNS 과사용으로 인한 피로감, 스트레스, 중독 등의 문제와 함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성희롱,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협박 등의 문제를 다루며, SNS 이용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Z세대의 SNS 이용행동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Z세대가 SNS를 왜 이용하는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SNS 이용동기와 SNS 이용방식을 중점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Z세대의 디지털 네이티브 특성에 따라 이들은 SNS 공간에서 자기 외모를 드러내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할 것이다. 이러한 외모표현 행동이 Z세대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심리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함으로써, 이들의 행동이 단순한 자기표현을 넘어서는 더 깊은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3. SNS 외모표현방식
        
          1) SNS 자기표현
          SNS의 확산으로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타인과 소통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 정체성을 표현하는 자기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SNS 이용자들은 자기표현 과정에서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정보를 선별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타인에게 알리기 위한 행동을 한다(Goffman 1959). 자기표현은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소유물은 확장된 자아로서 상징적 기능을 하여 과시적 자기표현의 도구로서 사용된다(Belk 1985). SNS에서의 자기표현은 문자, 이미지, 사진, 음악, 효과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SNS에서 사용자는 개인 계정의 프로필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며, 프로필 사진, 상태 글, 문구 등을 사용해 자신을 표현한다(Utz et al. 2012).

          SNS에서의 자기표현은 오프라인에서와는 달리 제약이 적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라인 공간의 가상적 특성이 반영된다. 예를 들어, 이모티콘을 사용하거나 사진에 새로운 배경을 합성하고 배경음악을 추가하여 독창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여 자신을 표현할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문자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Youn(2018)은 외모와 관련된 경험이 많을수록 SNS에서 자기표현 의도가 높아지며, 이러한 의도가 높을수록 이미지 관리 행동이 증가함을 밝혔다. Park(2020)은 인스타그램에서 자기표현 방식이 텍스트 기록에서 사진, 영상들과 같은 시각적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진을 공유하여 자신을 표현한다고 밝혔다. 기존 연구에서는 SNS에서 나타나는 자기표현 행동을 광범위하게 탐구해 왔지만, 본 연구는 SNS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자기표현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SNS의 가시성 높은 콘텐츠 특성상 외모를 매개로 한 자기표현 행동을 분석하고, 그 내면의 의미를 파악하려 한다.

        

        
          2) 자기표현의 외모적 측면
          선행연구에서 ‘외모표현방식’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 외모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긍정적인 인상을 관리하는 행동 방식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SNS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표현하는 공간을 제공하며, 자유롭고 이상적인 자아를 표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외모표현을 통해 자신을 이상화하거나 본인의 매력을 부각시키는 행동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셀카를 SNS에 업로드하는 행동은 외모표현방식의 대표적인 예로, 개인의 외모 만족도가 높을수록 패션 제품을 노출하기 위해 셀카를 올리는 행동이 증가한다(Kim et al. 2017). 또한, 셀피 촬영 후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연구한 결과, 나르시시즘과 긍정적인 댓글은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자기노출 욕구에 영향을 미치지만, 외모관리 욕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Ahn & Kim 2016). 이러한 현상은 SNS를 사용하는 동기 중 하나인 자기과시와 관련 있으며, 외현적 자기애를 가진 사용자들은 자신의 계정을 통해 과시적인 콘텐츠를 공유하는 경향이 강하다(Mehdizadeh 2010).

          가상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현실의 본인 모습과 다른 이미지나 외모를 드러내는 것인데, SNS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는 사용자가 앱 등을 통해 자신의 인상을 의도적으로 꾸미기 쉽다. 자신의 외적 특성을 사진이나 비디오를 통해 SNS에 드러내는 행동을 다룬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만(Mehdizadeh 2010; Ahn & Kim 2016), 온라인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여 사진을 보정하거나 수정하여 가상의 외모를 드러내는 것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SNS 플랫폼의 기술적 기능을 활용해 외모를 개선하거나 과장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개인의 자아 인식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심층적인 탐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필터를 사용하거나 포토샵과 같은 편집 도구를 통해 현실과 다른 외모를 만들어내는 행동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디지털 기술이 사용자의 자기표현과 자아개념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외모 표현 방식, 특히 보정이나 수정된 가상의 외모를 표현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이러한 행동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다양한 심리적 및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Z세대의 SNS 이용행동과 개인이 SNS 상에서 자신의 외모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상의 온라인 공간에서는 카메라 보정 기능이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꾸밀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오프라인에서의 모습과는 다른 이상적인 이미지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외모표현방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표는 Z세대의 SNS 이용행동을 조사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이들이 SNS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탐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Z세대의 SNS 이용행동과 외모표현방식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이들의 온라인 활동이 외모 인식 및 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Z세대의 SNS 이용이 개인의 자아정체성과 외모 인식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1: Z세대의 SNS 이용행동을 살펴본다.


          	연구문제2: Z세대의 SNS 외모표현방식을 살펴본다.


          	연구문제3: Z세대의 SNS 이용행동과 외모표현방식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2. 자료의 수집
        심층면접에 참여할 대상자는 이론적 표본추출(Theoretical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되었다. 이는 연구 주제에 적합한 참여자를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심층면접이나 표적집단면접법과 같은 질적연구에서 주로 사용된다. 본 연구는 Z세대의 SNS 이용행동과 외모표현방식에 대한 것으로 Z세대로 분류되는 20대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 요인으로서 활발하게 SNS를 사용하며 자신의 사진을 업로드한 경험을 보유한 사람을 제시하였다. 심층면접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전문가 1인의 도움을 받아 대전 지역의 대학교에서 연구목적과 면담내용에 대한 공고를 진행하였다. 이후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Z세대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에 따라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참여자는 총 12명으로 이들의 개별적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Interviewees’ characteristics
          
          

        

        
          
            
              	Interviewee
              	Gender
              	Age
              	Occupation
              	SNS usage
            

          
          
            	A
            	Male
            	27
            	University student
            	Instagram, YouTube
          

          
            	B
            	Female
            	22
            	University student
            	Instagram, Facebook
          

          
            	C
            	Female
            	27
            	Postgraduate student
            	Instagram
          

          
            	D
            	Female
            	20
            	University student
            	Instagram, Blog
          

          
            	E
            	Male
            	27
            	University student
            	Instagram, YouTube
          

          
            	F
            	Female
            	21
            	University student
            	Instagram
          

          
            	G
            	Female
            	22
            	University student
            	Instagram
          

          
            	H
            	Female
            	21
            	University student
            	Instagram
          

          
            	I
            	Male
            	21
            	University student
            	Instagram
          

          
            	J
            	Female
            	21
            	University student
            	Instagram
          

          
            	K
            	Female
            	22
            	University student
            	Instagram, Blog
          

          
            	L
            	Female
            	20
            	University student
            	Instagram, YouTube
          

        

        

        인터뷰는 참여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하기 위해, Z세대가 자주 찾고 익숙한 장소인 카페 등에서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질문지에 따라 질의하고 참여자가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자가 응답에 개입하거나 말을 끊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진행되었다. 면접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녹음하였고, 녹취된 응답 자료는 한글파일로 그대로 기록하였다. 제대로 들리지 않은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하여 듣고 의미를 파악했으며, 이렇게 기록한 한글파일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구 문제에 맞게 구조화하였다.

      

      
        3.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방코딩, 범주형성, 추상화의 세 단계를 거쳤다. 개방코딩 단계에서는 녹음된 자료를 유사한 내용끼리 분류하여, 다양한 주제나 개념을 식별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하며 코드(개념)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의 초기 분류를 수행하였다. 범주형성 단계에서는 개방코딩에서 분류된 개별 코드들을 더 높은 수준의 공통된 특성에 따라 묶어 상위 범주로 구조화하였으며,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고려하여 내용을 적절히 분류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추상화 단계에서는 범주형성 단계에서 도출된 상위 범주와 관련된 개념들을 통해 연구의 주요 개념과 내용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 연구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구체적인 답변을 도출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1. Z세대의 SNS 이용행동
        
          1) Z세대의 SNS 이용동기
          심층면접 분석 결과, Z세대가 SNS에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자신의 계정을 관리하는 주된 동기는 자기 외모와 소유물, 라이프스타일을 자랑하고자 하는 ‘자기과시 동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시 의도 없이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표현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노출 동기’도 발견되었다. 이 외에도, SNS 계정을 일기장처럼 활용하여 일상을 기록하는 ‘일상기록 동기’, SNS를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고 친분을 유지하려는 ‘사회관계 동기’, 그리고 자신이 가진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정보제공 동기’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SNS 이용 동기는 총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Table 2).

          
            Table 2. 
				
            

            
              Motivation for SNS usage
            
            

          

          
            
              
                	Type
                	Description
              

            
            
              	Self-promotion motivation
              	The desire or drive that individuals have to showcase themselves, their achievements, possessions, or lifestyle in a positive light to gain attention, validation, and admiration from others on SNS.
            

            
              	Self-expression motivation
              	The desire individuals have to express their unique personalities, ideas, opinions, creativity, and emotions through their online presence.
            

            
              	Life-streaming motivation
              	The inclination individuals have to document and share significant moments, experiences, or events of their lives in real-time or shortly after they occur as a digital archive of their life experiences.
            

            
              	Socializing motivation
              	The desire individuals have to engage with others, form connections, and participate in social interactions within the online environment.
            

            
              	Knowledge-sharing motivation
              	The desire individuals have to share and disseminate information, knowledge, or content with others within the online community.
            

          

          

          첫째, 자기과시 동기는 남들과 차별화되는 자신의 모습, 소유물, 경험 등을 SNS 공간에서 드러냄으로써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고자 하는 동기이다. 주로, 셀피(Selfie,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촬영하는 것)나 운동하는 사진을 통해 자신의 우월한 외모와 체형을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Z세대는 좋은 장소를 다녀온 경험, 새로운 여행, 라이프스타일 등 남들과 차별화되는 경험을 하거나 특별한 공간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사진을 업로드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SNS를 이용하는 행동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한다 (Woo et al. 2017; Kim et al. 2018).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용도로 물질, 브랜드, 친분 등을 SNS에서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 참여한 Z세대 소비자들은 주로 자기 외모와 경험을 과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에 올리는 이유는 제가 뭘 하는지 좀 자랑하고 싶어서요.” (참여자C)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 이런 것도 자랑하고, 운동하러 가서 인증샷 찍고 #오운완(오늘운동완료) 올리고⋯” (참여자E)
“내가 이런 데 갔다 왔다. 이런 과시 용도도 있죠. 그리고 저는 셀카보다 전체적으로 몸이 많이 나오게 찍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예쁜 옷을 입고 이런 예쁜 곳에 다녀왔다. 자랑하는 거죠.” (참여자F)
“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어디 좋은 데를 갔다. 뭐 이런 것을 자랑하고 싶은⋯” (참여자G)
“뭔가 나를 좀 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자L)

          둘째, 자기노출 동기는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을 포착하고, 자신의 의견, 생각, 행동 등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에 대해 알리고자 하는 동기로 정의하였다. 심층 면접 참여자들은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으며 자신의 취미는 무엇인지 등을 게시물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타인에게 알리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자기과시 동기와는 구별되는 동기로 과시나 자랑의 목적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의미 있는 사건을 노출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다. 자기노출 동기가 강한 사람은 외모가 드러난 게시물을 올릴 때에도 어플을 이용한 보정을 하지 않고 본연의 모습 그대로를 업로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노출 동기는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큰 SNS 사용자에게서 나타나는 동기로 선행연구에서는 ‘자기표현’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Goffman(1959)은 자기표현 과정에서 사람들은 부정적인 모습은 감추고 이상적인 인상을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자와 관련된 정보를 선택적으로 선별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한다고 하였다.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왔고 내 모습을 보여준다는 관점에서⋯ 상대방이 보고 이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은 어떻고 어떤 걸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올리는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족으로 하는 것이고⋯” (참여자A)
“제가 평소에 엄청 활발한 성격이어서 신났을 때에는 텐션이 이만큼 올라가고 내가 이렇게 행복했던 거를 막 올리는 거죠.” (참여자K)
“자기에 대해서 막 과시하고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서 일부러 더 많이 올리지는 않고 정말 필요할 때, 중요한 날일 때만 올리려고 해요.” (참여자G)

          셋째, 일상기록 동기는 본인이 평소에 경험하는 일상적인 시간을 SNS에 기록하고 저장하고자 하는 동기이다.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특별하지는 않지만, 일상적인 삶에서 좋았던 순간을 기록하는 용도로 SNS를 이용하거나 매일의 삶을 일기장처럼 SNS에 업로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상 속에서 문득 생각난 것들, 경험한 것들, 찰나의 순간 등 스스로의 일상 기록을 SNS에 남김으로써 특별한 ‘나’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아카이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상 기록 겸 그러니까 그냥 흔히들 요즘 많이 얘기하는 아카이브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요. 제가 보기 위해 기록용으로 영상이랑 사진이랑 섞어서 올려요.” (참여자A)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3개 정도 업로드 했는데 일기처럼 쓰고 있어요. 특별하지는 않아도 일상생활을 좀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때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는 거죠.” (참여자C)
“제가 어디를 갔는지 나중에 또 기록한 거를 스스로 보고 싶어서 해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 그 장소에 있었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들을 쓰고 싶을 때 스토리로 씁니다.” (참여자G)
“저는 특별하지 않아도 그냥 일상 사진 좋아해서⋯ 일상에서 뭔가 좋았던 하루이거나 제가 좋았던 순간을 기록하고 싶어서⋯ 그냥 올리고 싶은 대로 올리는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보려고 올리는 면이 크죠.” (참여자K)

          넷째, 사회관계 동기는 지인들과 일상을 공유하고 SNS 공간에서 소통 및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이다. Z세대가 SNS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은 주로 가까운 친구, 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과 같은 메신저보다 SNS를 통해 연락하는 것이 더 부담 없고 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친하지 않거나 자주 연락하지 않는 지인의 경우 메신저로 연락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SNS를 통해 친구들의 소식을 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DM이나 댓글을 통해 연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새롭게 친해진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싶을 때 인스타그램 계정을 물어보고 팔로우를 한다는 응답을 통해 Z세대가 SNS를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대외 활동 같은 거 하기 위해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아니면 친구들이랑 일상공유 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참여자D)
“SNS를 하는 심리 중 하나가 그냥 타인의 시선이 의식되는 것도 있고 타인과 소통하려는 것도 있어요. 콘텐츠를 올리고 하는 거는 소통이 주된 목적인 것 같아요.” (참여자E)
“새로 알게 된 사람들인데 헤어지기 아쉬울 때 인스타 팔로우 하자고 해요. 혹은 친구가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에 저도 있었거나 같이 주최를 했을 때 사진도 올려주고 댓글도 달고⋯” (참여자G)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친구들도 인스타그램에서 만나게 되면 새롭게 약속을 잡아서 만날 수도 있고⋯ 카톡으로 연락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데 인스타는 연락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참여자K)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SNS 이용동기는 정보공유 동기로 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등에 대한 정보를 남들에게 공유하고 전파하기 위한 동기이다. 사용자는 주로 여행이나 카페, 맛집 등에 대한 정보를 SNS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보공유 동기는 순수한 정보 공유보다는 자기과시 동기와 연결되어 있어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과시하고자 하는 모습이 함께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여행 시 이국적인 배경과 본인의 모습을 하나의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드러냄으로써 자기 경험을 과시하는 한편 해시태그를 달아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기과시와 정보공유의 복합적인 동기가 함께 작용한 모습이 나타났다.

          
“북스타그램을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건 공개로 계정을 만들어서 정보 공유해요. 대외활동 계정을 지금 키우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책 리뷰하는 게시물도 올리고 대외활동 참여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리뷰나 팁 같은 것들도 많이 올릴 생각이에요.” (참여자D)
“제가 미국을 17일 동안 다녀왔어요. 꽤 긴 시간이었는데 그때 정말 매일매일 빠짐없이 색다른 경험들을 해서⋯ 제 동기들이나 친구들한테도 알려주고 싶고 해서 올렸어요.” (참여자G)
“블로그는 약간 일기처럼 사용하고 이웃들이랑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카페를 태그해서 사람들이 정보를 알 수 있게끔 하고 댓글로 정보를 공유해요.” (참여자K)

        

        
          2) Z세대의 SNS 이용방식
          Z세대가 SNS를 이용하는 방식은 SNS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SNS에서는 일반적으로 텍스트나 사진,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으며 댓글, 해시태그, 게시물 저장 및 공유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게시판의 종류는 SNS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인스타그램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방식에 집중하였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사진이나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일반적인 피드 게시판뿐 아니라 짧은 시간(24시간) 동안만 지속되는 ‘스토리’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스토리를 활용하여 간단한 정보를 일시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에는 개인적인 콘텐츠를 주로 업로드하고, 일반 피드 게시판에는 지속적으로 노출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SNS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Z세대가 SNS를 이용하는 방식을 크게 스토리 기능을 활용한 소모성 게시물 공유, 피드나 게시판을 활용한 아카이브(Archive) 구성, 해시태그, 댓글을 활용한 상호작용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스토리는 인스타그램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업로드 후 24시간 동안만 유지된 후 사라지는 콘텐츠이다. 타인에게 일정 시간 동안만 보여지기 때문에 특별한 이벤트나 현재 하는 활동을 공유할 때 주로 사용된다. 심층 면접 분석 결과에 따르면, 스토리는 온라인 상에서 짧은 시간 동안만 지속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으며 정보를 일일이 관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는 소모성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정보 수신자가 적극성을 띄어야 게시물을 볼 수 있다는 특성, 혹은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게시물을 제시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스토리에 게시물을 업로드한다는 응답도 나타났다. 스토리에 올린 게시물을 보는 사람은 주로 자신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원하는 콘텐츠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업로드한 게시물을 자발적으로 보기 원하는 특정 집단에게만 콘텐츠를 노출한다는 점에서 스토리 기능의 효용가치를 찾을 수 있다.

          
“스토리는 여러 개 올려도 하루만 지나면 없어지니까 혹시 잘못 올리거나 그런 문제 되는 게 있어도 그 기록이 오래 남지 않으니까 안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참여자G)
“스토리가 좀 더 가볍게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참여자K)
“제가 스토리를 매일 올리는 이유는 제가 경험하고 먹었던 것들이 참 좋았다고 알려주고 싶은데 게시물에 올리면 저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들까지 보게 되닌깐⋯ 나한테 관심있는 사람들만 봐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스토리에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참여자J)
“친한 친구끼리 볼 수 있는 스토리가 있고 일반 스토리가 있는데 내가 친구들에게 어떤 상황을 전달하고 싶은데 일일이 한 명 한 명 전달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친한 친구 스토리에 이렇게 올리면 그 친한 친구들만 볼 수 있으닌깐 사용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L)

          SNS를 이용할 때 피드나 게시판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이나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이미지를 주로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시판이나 피드는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게시물을 업로드하며,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온라인 공간이므로 남들의 시각을 매우 의식하여 자신의 잘 꾸며진 외모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피드에 게시물을 올릴 때에는 아무거나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는데, 부정적인 자신의 모습은 감추고 이상적인 모습을 타인에게 전달하려는 목적이 나타났다.

          
“피드는 제가 지우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계속 있는 거고, 장기 기억 창고로 들어가고 싶은 것들은 모아서 피드에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피드를 올릴 때는 조금 신중한 것 같아요.” (참여자A)
“인스타그램 내 피드에는 제 얼굴 사진이랑 제 신체 사진 등인 것 같아요. 피드는 이쁜 사진을 건졌을 때만 올리거든요.” (참여자B)
“게시물은 오랫동안 남아 있으니까 그만큼 제가 선별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게시물에는 같이 올라가는 사람이 누구인가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친한 사람 말고 오랫동안 같이 활동을 하고 친할 사람이랑 찍은 사진만 주로 올리는 것 같아요.” (참여자G)

          마지막으로 SNS에서 타인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좋아요, 댓글, DM(Direct message), 해시태그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이 업로드한 게시물에 대해 자신의 우호적인 감정과 반응을 ‘좋아요’ 버튼(주로 하트 모양 혹은 엄지손가락 모양)을 눌러서 표현할 수 있고, 댓글이나 DM을 사용하여 자신의 직접적인 생각과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관계동기를 지닌 사람들은 SNS에서 댓글이나 DM을 활용하여 소통하고 친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계정에 노출된 게시물에 대해 타인의 반응을 신경쓰고 있으며 친한 친구에게는 오프라인에서 전화, 메시지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온라인상 댓글을 재촉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Z세대는 카톡이나 문자 등과 같은 일반적인 연락 메신저를 사용하는 것보다 SNS의 DM을 활용한 의사소통을 더 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Z세대는 지인과의 오프라인 상호작용이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DM이 더 편해지고 다른 사람이 스토리를 올리면 그 스토리에 대한 반응을 DM으로 보내면서 연락하니깐 카톡보다 더 쉽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된 것 같아요. 댓글 달면 그 사람의 팔로워들이 다 제 댓글을 보니깐 그게 부담스러워서 차라리 DM으로 연락해요.” (참여자E)
“일단 제가 하트를 눌러주면은 그거를 누가 눌렀는지를 이렇게 쭉 보거든요. 그걸 보면서 지금 이 친구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하고 느껴요.” (참여자G)
“주로 친구들하고 DM하는데 잘 몰라도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는 먼저 DM 보내기도 해요. 제가 뭔가 조언 같은 것을 얻고 싶을 때 먼저 물어보는 편이고 소통을 계속⋯” (참여자D)

        

      

      
        2. Z세대의 SNS 외모표현방식
        
          1) 적극적인 보정을 통한 이상적인 외모표현
          Z세대가 SNS에서 외모를 표현하는 방식 중 첫 번째는 자기 얼굴과 체형을 포함한 외모를 보정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이들은 얼굴 크기 축소, 피부 보정, 화장 추가, 신체 보정 등과 같이 자기 얼굴과 체형을 보정하기 위해 전문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SNS에서 자기 외모를 보정하는 행동은 최근 선행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 있다. Lee & Jahng(2023)의 연구에서는 여자 중학생들이 외모 상향 비교를 빈번히 경험할수록 사진을 보정 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신체 불만족은 사진 보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것은 여자 청소년이 자기 신체에 대한 불만족과는 상관없이 타인과의 비교 때문에 사진을 보정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Z세대가 자기 외모를 적극적으로 보정하는 이유로 콤플렉스를 보완하고 더 나은 모습을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보정 엄청해요. 전 얼굴 보정도 하고, 제 신체 보정도 하고, 색상 보정도 당연히 하고요. 필터도 넣어요. 저는 유료 필터도 사용해요.” (참여자B)
“사진 보정을 위해 어도비 포토샵을 사용하기도 해요. 색감 보정하고 아이폰 기본 편집기능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잡티나 주름 이런 게 심하면 포토샵으로 해요.” (참여자E)
“저는 먼저 어플로 얼굴이랑 몸을 보정하구요. 그 다음에는 색감을 보정해요. 이렇게 얼굴과 몸을 보정하고, 색감을 보정하는 과정이 항상 있습니다.” (참여자F)
“사진 갤러리를 보면서 괜찮다 싶은 것들은 하트를 눌러놔서 나중에 보정을 하는 편이에요. 셀카 위주이다 보니깐 제 얼굴에 콤플렉스 같은 것 위주로 보정해요.” (참여자I) 

        

        
          2) 최소한의 보정을 통한 자연스러운 외모표현
          적극적으로 자기 외모를 보정하기보다 사진 자체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색감이나 사이즈를 조정하고 얼굴은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는 어플을 사용하거나 최소한의 보정만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두운 환경에서 사진을 찍었을 경우 빛이나 색감 보정을 최소한으로 해서 피사체를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보정을 하거나, 편집을 위해 필요 없는 부분을 자르거나, 필터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혹은, 개인의 취향이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이나 어플의 색감 보정 기능을 사용하여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만 보정 한다는 응답도 나타났다. 이전에 과도한 보정으로 본인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을 경험한 다음부터 본인의 본모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빛, 색감 보정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 사진이 너무 저녁에 찍은 거면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사진은 약간 빛을 조정해서 좀 밝아 보이게 하고, 얼굴이 나오면 아무래도 보정이 조금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빛이나 색감 보정을 좀 더 해서 얼굴을 살려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참여자L)
“어렸을 때는 과하고 막 이런 보정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너무 점점 제 모습을 잃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얼굴에는 더 이상 이렇게 보정으로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딱 색감 보정이나 빛 보정만 하는 편입니다.” (참여자L)
“예전에는 예쁘게 보이려고 얼굴도 줄이고 많이 보정 했었는데 요즘에는 자연스러운 걸 올리는게 추세라서 얼굴ㆍ몸 수정은 별로 안하고, 색상 보정 위주로 하고 있어요.” (참여자J)
“얼굴을 막 보정하지는 않고 자연스러운 것 좋아해서 조금만 보정하는 편이에요.” (참여자K)

        

        
          3) 보정하지 않은 리얼리티를 추구한 외모표현
          적극적으로 자기 외모를 보정하는 외모표현과는 반대로 보정하지 않은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외모표현도 있었다.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본인 그대로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고 예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연스러운 모습과 그 순간 자체가 의미 있으며 나중에 사진을 봤을 때 다시금 시간과 상황을 떠올리기 위해 보정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SNS에 남기고자 하는 행동이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보정을 왜곡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기본 카메라만 사용하고 사진 보정은 전혀 안 합니다. 색감 필터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해요. 저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것이죠. 보정을 써서 미화시키고 싶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예쁜 것 같고 기본 카메라를 쓰는 것이 가장 좋아요.” (참여자A)
“사진 보정은 하지 않아요. 제가 보정하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라서 있는 그대로 올려요. 그 대신에 가로 세로는 맞춰서 올립니다. 얼굴이나 신체를 보정하면 좀 왜곡되는 것 같아서 내추럴한 것을 추구해요.” (참여자G)

        

        
          4) 간접적인 외모표현
          얼굴이나 외모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외모 관리 모습을 SNS에 게시함으로써 자기 외모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행동 패턴으로는 첫째, 운동을 매개로 간접적인 외모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운동복을 구매하여 착용하고, 운동하는 모습을 SNS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특히, 레깅스 등 몸매가 드러나는 운동복을 입고 자신의 체형을 드러내면서, 운동으로 다져진 건강한 이미지, 규칙적인 습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이미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둘째, 외모 관리 행동 자체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외모 표현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는 모습을 공개함으로써 철저한 자기 관리와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었다. 외모 관리의 결과물을 SNS에 게시하면 본인의 신체 일부가 함께 노출되는 효과가 있으며, 노출된 신체 일부(예를 들어 손, 눈 등)에 대해 긍정적인 댓글을 받으면 자기 만족감을 느끼는 경향이 나타났다.

          
“폴댄스를 해서 운동복에 신경 쓰고 많이 구매하고 있어요. 운동복 사진을 SNS에도 올리기도 하구요.” (참여자C)
“운동하는 제 모습을 찍어서 올리지는 않고, 애플워치를 삿는데 거기에 운동량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찍어서 올린 적이 있어요.” (참여자H)
“네일 케어 같은 거 받으러 갔을 때 스토리로 이제 올리죠. 일상 공유니까⋯ 그리고, 패션 자체가 일상이니까 제가 사진을 올리면 패션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참여자B)
“저는 속눈썹 펌을 하거든요. 그래서 펌이 잘 되면 셀카 같은거 올리기도 하고 혹은 원장님이 속눈썹 펌 잘 된 것을 눈만 클로즈업해서 올렸는데 이 사진에 태그하기도 하고⋯” (참여자J)

        

      

      
        3. Z세대의 SNS 이용행동과 외모표현방식의 관련성
        심층 면접 분석 결과를 토대로 SNS 이용행동과 외모표현방식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Table 3), 자기과시, 자기노출, 일상기록, 사회관계, 정보공유의 다섯 가지 SNS 이용동기에 따라 Z세대의 SNS 이용방식과 외모표현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인스타그램의 스토리 기능 같은 소모성 게시물에는 자신이 자랑하고 싶은 경험을 올리거나 일상기록용으로 자신이 하루에 하는 일과 중 일부를 업로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과시 동기를 지닌 사람과 일상기록 동기를 지닌 사람이 모두 스토리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게시물이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되며, 원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게시물 공유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원하는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시 목적의 콘텐츠는 타인 지향적인 목적을 지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공유할 경우 다른 사람의 눈치가 보이지만, 스토리 기능을 활용하면 원하는 사람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일상기록 역시 많은 양의 게시물을 업로드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소모성 게시판을 활용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SNS usage motivation and consumer behavior
          
          

        

        
          
            
              	Behaviors/Motivations
              	Self-
promotion
              	Self-
expression
              	Life-
streaming
              	Socializing
              	Knowledge-
sharing
            

          
          
            	SNS usage pattern
            	Sharing ephemeral posts
            	V
            	
            	V
            	
            	
          

          
            	Organizing archives
            	V
            	V
            	
            	
            	
          

          
            	Interacting with others
            	
            	
            	
            	V
            	V
          

          
            	Appearance expression
            	Active correction
            	V
            	
            	
            	
            	
          

          
            	Minimal correction
            	
            	V
            	V
            	
            	
          

          
            	Uncorrected reality
            	
            	V
            	
            	
            	
          

          
            	Indirect expression
            	V
            	V
            	
            	
            	V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소모성 게시물보다 영구적으로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피드나 게시판을 이용하는 Z세대는 주로 자기과시 동기와 자기노출 동기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드나 게시판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온라인 공간이기 때문에 남들의 시각을 의식하여 자신의 잘 꾸며진 외모와 관련된 내용을 업로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곧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과시 및 자기노출 동기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공간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타인에게 이상적인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이는 Z세대가 SNS에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방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SNS를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사용하는 행동 패턴은 사회관계 동기와 정보공유 동기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는 SNS에서 제공하는 좋아요, 댓글, DM, 해시태그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타인과 의사소통하며,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연락 메신저를 사용하는 것보다 SNS의 DM을 활용한 의사소통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해시태그 기능은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 및 탐색의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다. 해시태그를 통해 특정 주제나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쉽게 공유하고 접근할 수 있어, Z세대는 이를 통해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와 더 넓은 네트워크 내에서 소통하고, 관심 있는 콘텐츠를 탐색하며, 새로운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소통을 넘어,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네트워크를 확장하려는 의도와 연결되며, 이는 SNS를 통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Z세대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SNS 이용동기와 외모표현방식 역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기과시 동기를 지닌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보다 이상적 외모를 타인에게 드러내기 위해 적극적인 얼굴ㆍ체형 보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신이 누구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본인의 생각과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미적인 측면에 큰 관심이 없으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타인에게 거리낌 없이 노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외모의 완벽함보다는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과 일상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데 더 큰 가치를 두며, 이는 그들의 SNS 활동이 자기과시보다 자기표현과 일상기록에 더 집중되어 있음을 반영한다. 이들은 SNS를 통해 단순히 아름다움을 과시하기보다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표현하고, 특별한 순간들을 기록하며, 이를 통해 자신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마지막으로, 간접적인 외모 표현 방식은 자기과시 동기와 자기표현 동기 모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식은 직접적으로 외모를 강조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활용되며, 특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기존에 진행되었던 SNS 소비행동과 오프라인에서의 외모관리행동 관련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여 Z세대의 적극적인 SNS 이용행동과 외모표현방식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SNS 정보탐색 행동이나 기본적인 이용동기에 집중하였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Z세대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SNS 계정을 관리하고 콘텐츠를 생성ㆍ공유하는 동기와 방식을 탐색하였다. 심층 면접 분석 결과, Z세대의 SNS 이용동기는 자기 외모, 소유물, 라이프스타일 등 남들과 차별화되는 콘텐츠를 드러내는 ‘자기과시 동기’, 개인의 생각과 의견, 가치 있는 순간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노출 동기’, 일상생활의 경험을 기록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일상기록 동기’, 지인들과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관계 동기’, 마지막으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고 확산시키려는 ‘정보제공 동기’의 5가지로 구분되었다. Z세대가 SNS를 이용하는 방식은 SNS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스토리 기능을 활용한 소모성 게시물 공유, 피드나 게시판을 활용한 아카이브 구성, 댓글이나 해시태그를 활용한 상호작용으로 나타났다. 또한, SNS에서 자기 외모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때,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SNS에 올리기 보다 사진 보정 기능을 활용하여 자기 외모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SNS 외모표현방식을 보정 수준에 따라 적극적인 사진 보정을 통한 외모 표현, 최소한의 보정을 사용한 자연스러운 외모 표현, 보정하지 않은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형태의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외모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추가하여 SNS 외모표현방식을 네 가지 유형으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이 MZ세대라는 넓은 범주에 초점을 맞추었던 반면, 본 연구는 M세대와 Z세대를 구분하여 Z세대만의 독특한 디지털 네이티브 특성을 반영하여 진행되었다. SNS 연구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Z세대는 날 때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있었던 세대로 이들의 디지털 네이티브 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Z세대는 타인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일반적인 메신저를 사용하거나 전화하는 것보다 SNS의 DM이나 댓글 등과 같은 기능을 활용하여 소통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였다. 이처럼 Z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SNS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Z세대의 외모표현을 위한 콘텐츠 생성과 공유 행위를 다룸으로써 기존의 정보탐색에 중점을 두었던 선행연구와 달리,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SNS 이용행동을 조명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는 Z세대가 SNS를 단순한 정보탐색 도구로 활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일상생활과 라이프스타일 경험을 기록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강조한 것이다. 적극적인 SNS 이용행동을 탐색함으로써 SNS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Z세대의 SNS 이용행동뿐 아니라 Z세대의 SNS 외모표현행동을 주요하게 고찰함으로써 Z세대가 디지털 플랫폼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 Z세대에게 SNS란 자기 외모를 표현하고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지만, SNS에서 외모가 표현되는 양상이나 방식을 다룬 선행연구는 미비하다. 본 연구는 Z세대의 SNS 외모표현행동을 고찰함으로써 SNS 공간이 이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탐색할 수 있었고, 이러한 SNS 이용행동이 Z세대의 외모표현방식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소비의 주요 계층인 Z세대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Z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ㆍ브랜드 마케터들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브랜드 소식을 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방식의 홍보는 Z세대에는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친한 친구들과도 문자로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문자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는 무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Z세대의 SNS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에서는 인스타그램의 기능적 요소(스토리, DM, 해시태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예전에는 적극적으로 외모를 보정하고 다소 부자연스러운 외모를 추구했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Z세대는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느낌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런 Z세대의 미적 선호도와 취향은 제품 마케팅 전략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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